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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?
- 15일, 중앙-인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간담회 개최 -

- 대통령실 등 참석해 중앙-지역 간 청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모색 -

   

인천광역시와 국무조정실은 공동주관으로 12월 15일 인천청년공간 유

유기지인천에서 인천과 중앙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이하 청조위) 청년

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날 간담회에는 중앙과 인천의 청조위 청년위원과 대통령실, 국무조

정실, 인천시 및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년정

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중앙과 지역이 직접 소통하고, 중앙과 지역 

간 청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.

오현주 중앙 청조위원이 ‘지역 청년 의견 수렴 방안’, 이준석 인천 

청조위원이 ‘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정책: 청년해

외진출사업을 중심으로’, 고경남 인천 청조위원이 ‘청년센터 공간 

구성과 활용’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, 참석자 전원이 지역 청년정

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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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오현주 중앙 청조위원은 “국조실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

정기적으로 회의하면서 청년정책에 대해 상호 소통하고 있으나, 중앙

과 지역의 청년은 소통채널이 없다”며 “지역 청년이 생각하는 청년

문제가 정부의 청년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청년 간 

상시적인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청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

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

육은아 인천 청조위 부위원장은 “오늘 간담회는 중앙과 인천의 청조위 

청년위원들이 직접 만나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

다”며 “앞으로 중앙과 지역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

있도록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”고 말했다. 

김익중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“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

인천시 청년정책에 적극 반영해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 행복도시 인

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며 “지역 청년정책이 활성화되기 

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

요하다”고 말했다. 

간담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인천의 시설과 프로

그램 등을 둘러봤다. 유유기지인천은 2017년 인천에 최초로 개소한 청

년공간으로, 국무조정실에서 지정하는‘광역 청년지원센터’역할을 수

행할 예정이다.

한편, 인천 청조위는 인천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

따라 청년정책을 심의·조정하는 기구로서, 인천시장이 위원장이고 

당연직 공무원, 청년전문가, 청년활동가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. 특

히, 위원회 특성상 인천시 청년정책에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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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다수의 청년위원(12명, 60%)이 활동하고 있다. 


